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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회장 경영참여 정상화
12월28일 대통령 당선자 간담회 참석 … 그룹 인사시기 1월로 앞당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보폭을 늘려가고 있다.

12월27일 한화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12월28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의 경제인 간담회에 참

석하기로 했다.

김승연 회장은 현재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어 참석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으나 고심 끝에 12월26일 오후 늦게 참석하기로 결정하고 간담회를 주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관계자는 “대외 행사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그래야 심적

인 문제도 다스려지고 상황을 빠르게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승연 회장은 2008년 벽두에도 분주히 움직일 예정으로 2008년 1월2일 예년처럼 계열사 사장단 등 주요 임

원진과의 신년 하례회를 갖고 글로벌 사업약진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김승연 회장이 경영 정상화에 탄력을 붙이면서 2008년 2-3월로 예상돼온 그룹 인사 시기도 1월로 앞당겨지

는 등 전반적인 경영일정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연 회장은 최근 3개월간 일본에서 장기요양하다 귀국한 뒤 그룹의 모태인 한화 주식 300만주를 3아들에

게 증여하고, 일부 계열사 대표이사직을 내놓는 등 전열을 정비하고 사회봉사 활동에 나서는 등 발빠른 행보

를 보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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